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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13(화)�다니엘� 10-12장� � <오늘>을�살라!

다니엘은�지혜자로서�사명에�최선을�다했습니다.

고령의�나이에도�불구하고�음식을�절제하며�기도하고(10:3-4),

민감한�영성으로�하나님�앞에�앉기를�게을리�하지�않았습니다.

환상을�보는�일은�때로�매우�고통스런�일이었지만,

하나님께서�감당하게�하셨습니다(10:8,16/ 10:9-10,19).

다니엘이�겸비함으로�엎드려�기도하던�날,�

하나님은�보석�같은*� 다니엘에게�즉시�응답하셨습니다.

그러나�하나님께서�보내신�천사는�영적전쟁으로�인해

한참�후에야�다니엘에게�도착했습니다(10:13).

* <큰 은총을 입은 자야, 9:23,10:11,19> : 매우 소중하고 아끼는

바벨론�함락,�고레스�칙령�등이�있기까지

보이지�않는�엄청난�영적�전쟁들이�벌어지고�있습니다.

그러나�하나님은�천사들을�동원하여�그�모든�역사를

승리로�끌어가고�계십니다(10:20, 11:1, 엡6:12/� 10:13,21).

다니엘은�엄청난�정치적�소용돌이에�관한�말씀을�듣지만,

구체적인�말씀이었음에도�다�깨닫지�못합니다(10:21-11장,12:8).

하나님께서�다니엘에게�미래의�일들을�보이시는�이유는

<이미�다�안다.�내가�한다.�염려�마라>는�것이지

다니엘에게�그�일을�대비하란�말씀이�아닙니다.

하나님은�다니엘을�현실로�돌려보내십니다(12:9).

다니엘과�이스라엘이�할�일은� <오늘>을�사는�것입니다.

하나님을�신뢰하며�각자의�사명을�듣고�순종하는�것입니다.

호들갑�떨거나, 절망감, 무력감, 패배감에�빠질�필요가�없습니다.�

끝�날,�하나님께서�모든�것을�공정하게�다루실�것입니다(12:1-3).�

“너는�가서�마지막을�기다리라�이는�네가�평안히�쉬다가

끝날에는�네�몫을�누릴�것이니라(12:13)”

나는� <오늘>에�충실히�살아가고�있습니까?

❶ 불안한�미래를�염려하느라� <오늘>을�허비하고�있지�않습니까?
❷ 매일� <오늘>의�사명을�듣고�순종하는데�힘쓰고�있습니까?


